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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 센터의 모델이 되어 온
안양시자원봉사센터의 10년치 사진을 보면서 영상작업을 했습니다.
 
사진을 보고, 골라내는 것만 일주일 자원봉사의 모든 종류를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 정
도로 다양한 사람들의 에너지 넘치는 활동을 보고, 비디오로 기록되었더라면 하는 아쉬움이 
많았습니다.
 
그 중 몇 장의 사진을 가지고 비디오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
 

노래 소리가 들리나요?
친구야~ 친구야~ 나와 같이 봉사해 / 장애인과 할머니 우리도움 필요해 
청소하며 봉사해 우리 같이 봉사해 / 작은 봉사 힘든봉사 힘들지만 뿌듯해 
 
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'틴볼스쿨' 에서
자원봉사에 대한 재미난 수업의 결과물로
청소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낸 노가바(노래가사바꾸기) 입니다.
아마 '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 오너라'의 음률에
자원봉사 관련 가사를 넣은 것 같습니다.



사진을 보면, 자원봉사에 대해서 한 껏 의미를 부여하며
목청 높여 노래 부를 청소년들의 노래 소리가 듣고 싶지 않나요?

자원봉사 숫자송
1.일상에서 실천하면~ 2.이렇게 좋은 세상 3.삼세번 실천해보세요(이야이야이야이야)
4.사람들 작은 관심 5. 오늘도 필요해요 6. 육십억 지구에서 중요한 건 7.칠전팔기!
시작해~ 하나하나 작은 것도 시작 해봐요~ 같이해~ 너도나도 모두 같이 해보는 건 어때요~
8. 팔딱팔딱 뛰는 가슴 9. 구해줘 우리 사회~
10.십년뒤에도 웃을 수 있게~ 언젠간 좋은 세상 만들자
(된장맛사탕's NEW 숫자송)



숫자송에 자원봉사의 의미를 넣었는데, 가사가 참 좋습니다.
발표하는 청소년들은 아마 반주음악에 맞춰 자기들이 지은 자원봉사 숫자송을 부르면서
율동을 했겠죠.
 

“세상은 크고 사람은 많고
알수 있나요 나의 존재를
외쳐보아요 날좀 봐줘요
날 부르네요 여기 왔어요
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
보석보다도 소중한 사람
<후렴>
사랑해 소중해 아껴줄래
너와 나는 완소한 사람들
우리 이제 사랑합시다.
(어떤 노래를 했는지 알수가 없네요.. 이런)
 
사진으로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,
어떤 모습은 비디오로 기록해야
그 의미를 잘 전달하고,
목적을 이루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
 
프로그램마다 어떤 매체로 기록을 남겨야 좋을지
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.



사진으로 할 지,
소리로 녹음할 지,
비디오로 기록할 지,
그림으로 그려야 할지..
 
상황에 맞는 디지털 저작 도구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.

작곡 : 안익태
작사 : 4조 태극기 휘날리며
 
왕따없는 우리나라 
차별은 싫어요 
하느님이 주신 인권 
서로 지킵시다. 
인권으 우리만의 
권~리라네 
우리 서로 사랑하며 
인권 존중해요 
 
(강의를 진행하는 분은 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시작을 안내하는 아줌마 선생님이랍니다. )
 



프로그램 후 설문
프로그램을 마친 후 소감을 적을 때
글로 적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서 대화를 하면
청소년들의 진정성이 묻어나는 인터뷰가 가능해 집니다.
 
방금 어떤 글을 쓰신 건가요?
왜 그렇게 생각했나요?
소감 내용을 한 번 낭독해 주실래요?
 
잘 기록된 사진, 비디오, 소리는
앞으로의 참가자들에게,
교육 진행을 처음 하게 될 선생님들에게,
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체나, 개인에게
그 필요성과 분위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.
 
* 사진자료는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진입니다.
10년 전부터 기록의 소중함을 알고 꾸준히 기록해온 센터의 방대한 자료에 놀랐습니다.
사진의 구도나, 잘 찍은 여부를  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
프로그램에서 '소리, 현장성'의 기록이 중요한 것을 설명하기 적합한 자료라 선택한 것입니다.
 
http://cafe.daum.net/anyangvol 안양자원봉사센터의 카페에 가면 활발한 자원봉사를  보
실 수 있습니다.


